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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크레딧 (Microcredit)의 공적      18-08-28

노벨 평화상은 자주  말썽이 되어왔습니다.  1994년에 테러의 두목이라고 알려진 팔레스타인의 얏서 아라팟 (Yasser Arafat), 2000년의 김 대중, 2003에 평화상을 받은 이란의 샤린 에바디 (Sharin Ebadi), 그리고 2007년에 받은 알 고어 (Al Gore)등은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에 방그라다쉬의 모하베드 유누수 (Mahammed Yunus) 박사에게 수여된 노벨 평화상은 만민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십년 동안 극빈자들에게 사업의 씨앗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서 빈곤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을 인정 받은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방글라다쉬는 무척 가난 한 나라입니다.  정부의 도움에 의지하고 구호금이나 구호물자를 배급해서 빈민을 구제한다는 정책은 극히 근시안 적이고 단기적인 반짝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유누수 박사는 빈민들이 사업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하는 융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맨 먼저 융자를 해준 액수는  미화 상당 27달러이었습니다. 극빈자가 농촌에 가서 야채를 사서 도시에 나가 소매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약간 돈을 손에 쥐게 되면  가두 판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손수레를 살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길러주는 창업 정신으로 극빈자 신세를 한 둘씩 벗어나는  사람들이 늘어 갔습니다. 그는 곧  그래민 (Grameen) 은행을 설립하여 더욱 넓게 융자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융자는 거져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붇혀서 상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융자를 받은 극빈자들도 부채 상환의 책임을 이행하는 훈련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소액을 융자 받은 극빈자들은 융자의 상환률이 98.6%라고 하니 부실 대출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유누스 박사의 이런 융자제도를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런 융자활동은 방글라다수의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민 은행은 국빈자들에게 소액의 융자를 해주면서 사업자문도 해줍니다.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 할  계획도 세워주고 금전관리와 경영 지도도 해줍니다. 
 이런 활동을 펴 온지 32년이 지난 2006년에  유누스 박사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을 탓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온 한인 동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여 생활을 해온 그는 몸이 성하지도 않은 처지에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그는 여러면으로 노력을 한 결과 미국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길을 뚫었습니다. 10여 만 달러의 취소불능 신용장도 한국계 은행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신용을 쌓았더라면 소위 백투백 (Back to Back) 신용장을 이용하여 현금 없이도 상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신용을 쌓 놓지 못해서 상품 공급을 받기 어렵다는 처지를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신용장을 받은 은행으로부터도 불과 수만 달러의 상품 구매자금을 융자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딱해서 현금 주선을 전혀 하지 않는 저도 지인에 전화를 걸어 상품 구매자금을 빌리도록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동포 사회에서 소액 융자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은행으로부터 소외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포 사회에서도 유누스 박사 같은 소액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융자회사가 있을 법 하고 그런 융자회사가 출현을 하는 것을 보고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미국에는 유대인 무이자 융자 (Jewish Free Loan)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라도 무이자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줍니다. 저는 그런 단체로부터 융자를 받아 긴급 상황을 탈출한 한인 동포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무이자 융자를 상환 할 때 고마워서 그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단체입니다. 동포사회에서 소액 융자를 해주는 분들이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채업자들은 너무도 높은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환의무로 부터 빠져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누스 박사의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가 동포 사회에서도  설립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정부의 복지혜택을 의존하는 생활 관습으로부터 탈출하고 자립생계를 이룩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